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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Views 

국외동향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적 전개

일본 과학기술회의 정책위원회 국제문제간담회에서는 작년 6월에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적 전
개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현재의 국제정세를 토대로 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컨셉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일본이 추진해야 할 국제적 과학기술활동에 관한 정책전개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동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5월에 본 보고서를 정리, 6월 24일의 과학기술회의에 
보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간보고에 제시된 일본이 국제사회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에 따라,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의 과제영역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스터디 그룹에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였다. 

(1)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上의 노력에 대한 추진방안 

앞으로 인류가 존엄성을 가지고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하에, 인구, 식량, 자원·에너지 및 환경으로 대

표되는 지구규모의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이 맡아야 할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러한 지구규모의 문제는 각 요소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상
영역뿐 아니라, 관련되는 문제영역도 명확히 의식하여 복수의 영역에 동시에 작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① 환경부하를 증대시키지 않고 식량을 증산, 확보하기 위한 과제, ② 생물기
능을 활용하여 환경의 유지, 보수를 꾀하기 위한 과제 등, 생물기능의 해명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 
앞으로 일본이 구체적인 추진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국과 공통의 인식을 구축하여 국제협력에 의한 연구개발을 가능한한 
조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본의 과학기술을 활용

하여 이들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공통의 과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

을 가지고 있고, 산업경제면에서도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학기술활동수준 또한 매우 다르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시책의 방향성으로는, 연구자교류 및 인력양성의 충실강화, 공

동연구프로젝트 촉진을 통한 지역공통과제에 대한 과학기술면에서의 노력 강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상대측의 지적소유
권제도나 규격 등과의 조화를 꾀하고, 일본의 국내에서의 과학기술기반의 정비 등도 중요하다. 

( 科學技術 Journal, '96. 9.) 

유럽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두가지 움직임 

1, 유럽연합(EU)의 제5차 연구개발 플레임워크 

EU에 있어서 연구개발은 현재, 제4차 연구개발 플레임워크계획(1994년∼1998년)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동 계획
이 약 1년 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음번 제5차 연구 개발 플레임워크계휙(1999년∼)을 향한 논의가 벌써 시작
되고 있다. EU의 연구·교육·훈련 및 청년위원회에 의하면, 제4차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개발제인의 채

택율이 1/6 정도로 저하하고 있어, 앞으로 예상되는 제안증가에 대한 대응이 차기 계획의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
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10-017.HTM (1 / 8)2006-05-12 오후 2:14:42



과학기술정책동향 1996.10 (통권 제91호) 017

따라서 제5차 계획에서는 제4차 계획에 비하여, 우선순위를 명확화함으로써 연구분야를 줄여 연구자원(자금 등)의 분
산을 막고, 연구개발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실업율 증가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域外와의 경쟁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시장의 니즈에 대응한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의
료, 환경보호, 수자원 관리, 교통의 개선 등이 성장분야로 생각되고 있다. 

上記를 바탕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제5차 계획을 위한 예비적 지침을 채택,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제5차 계획
에서는 국민생활에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이것을 토대로 연구개발의 초점을 맞
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물자원와 에코시스템의 활용(환경보호를 포함하여) 

·사용자와 친숙한 정보사회를 창조 

·경쟁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촉진 

·인력의 강화 및 충실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의 추진 

·유럽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의 국제적 역할 확립 

의 6가지 점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 이러한 우선순위 하에,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의한 연구계획운영의 대폭적인 개선도 필요시되고 있
다. EU 연구·교육·훈련 및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제5차 플레임워크계획에 대한 공식제안을 1997년 봄에 발표할 예정인

데, 동 위원회 외에 유럽과학재단(ESF), 영국, 독일, 프랑스 각국 정부도 각각 제안을 하고 있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
다. 

2. 독일 연방교육과학연구기술부의 1997년도 예산안 

1997년도 독일 연방교육과학연구기술부의 예산개요가 7월 중순에 발표되었다. 同 部에 따르면, 1997년도 예산총액은 
150억 마르크로, 전년도 대비 2.5%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 중 연구개발 관련은 약 105억 마르크로, 전년도 대비 
1.5%가 감소하였다. 또 독일의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국가부담비율은 0.88%로, 일본의 0.47%, 미국의 0.46%
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예산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 교육 관련 지원, 연구기관 지원,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특히 기술혁신 관련), 구동독지역의 교육, 연구개발, 바이오테크놀로지, 건강과학기술, 사회의 정보
화, 항공·미래의 運輸, 직장환경정비와 같은 분야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문화재 보호, 철도관련, 해양

기술, 지구과학 등의 분야는 대폭적으로 축소 혹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과학연구기술부의 1997년도 예산안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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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경수로관련기술 연구개발협력에 착수 

일본 통산성 에너지청과 미국 에너지부(DOE)는 경수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협력에 착수한다. 이번에 양쪽의 서
신교환에 의해 합의가 성립, 앞으로 5년 동안에 廢爐와 高經年化爐 처리기술, 대규모 사고대책 등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기술자 상호파견을 추진하게 된다. 연 1회 정도 정기회의를 열어, 특히 미·일 공통의 과제인 폐로에 대한 기술협력을 우

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수로에 관한 미·일 정부의 기술협력은 사실상 처음으로, 기술협력은 ① 기술정보를 교환하

여 사무레벨 정기회의를 연1회 정도 개최하고, ② 미·일의 기술자 상호파견을 기본으로 하며, ③ 앞으로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자동연장하여 공동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의 기술협력은 에너지청 장관관방심의회와 DOE 원자력 
과학기술부장간에 서신을 교환하는 형태로 합의되었는데, 미국측은 작년 11월, 라이슈 DOE 원자력과학기술국장 訪日
했을 때, 경수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여, 그 후 미·일간 서신교환에 의한 검토가 계속되다가 7월 3일에 정식합의

가 성립되었다. 기술협력의 내용은 페로처리기술을 구체적 과제로 들고 있는데, 페로의 해체, 방사능의 측정 및 제거, 해
체 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정보교환을 추진한다. 일본은 먼저 가스爐인 東海발전소의 폐로를 결정하였는
데, 앞으로 경수로의 노후화가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폐로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협력을 환영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청과 DOE는 원자력기술기구(UNPEC)나 오클릿지연구소 등, 각각의 산하 연구기관을 통하여 차세대 경수
로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할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일의 공동연구는 종래에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 에너지청은 

'80년대 전반의 「제3차 개량표준화」에서, 美GE-히다찌 제작소·도시바에 의한 ABWR(개량형 沸騰水型 경수로)개

발, 또 美 웨스팅 하우수-미쯔비시중공업에 의한 APWR(개량형 加壓水型 경수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 경험이 있
다. 차세대爐는 ABWR, APWR에 이은 경수로가 된다. 에너지청은 FRB(고속증식로) 實證爐인 「몬쥬」사고 등에 의
해, 경수로에서 FRB爐의 전환계획이 늦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경수로의 기초연구를 미국과 추진하게 된 것이다. 

(日本工業新聞, '9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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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개발위원회 보고서 「우주환경이용의 새로운 전개를 향하여」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우주환경이용의 주요한 노력으로서, 毛利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제1차 재료실험(FMPT)과 向井 
우주비행사가 탐승한 제2차 國際微小重力實驗室(IML-2)의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한 계획, 若田 우주비행사에 의해 회
수된 우주실험·관측 프리 플라이어(SFU)에서의 궤도상 실험, 낙하시설, 항공기, 소형로케트 등의 단시간 미소중력실험

수단을 이용한 연구 등을 실시하여, 우주정거장시대를 향한 우주실험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국제우주정거장은 
1997년에 궤도상의 조립이 개시되어, 다음 세기 초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일본의 實驗棟인 JEM은 일본 최초의 
「궤도상 연구소」로, 微小重力, 高眞空 등 우주공간의 특징을 이용한 재료실험, 라이프사이언스실험, 과학·지구관측, 

통신실험 등의 연구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5년 9월에 우주개발위원회에 설치된 우주환경이
용부회에서 우주정거장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우주환경이용의 본격화를 향한 노력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
다. 우주환경이용부회 보고서는 「우주환경이용의 새로운 전개를 향하여-우주환경이용의 당면 추진방안-」이라는 제
목으로, '96. 7월 3일 우주개발위원회에 보고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주정거장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환경이용
의 당면한 추진방안으로서, 우주환경이용테마의 시즈발굴을 위한 「공모형 연구시스템」의 정비, JEM 이용추진의 중
핵을 담당하는 우주개발사업단의 「연구센터」정비, 나아가 유연한 JEM 이용테마의 모집선정에 대한 생각 등을 제언
하고 있다. 

<보고서의 요점> 

1. 우주환경이용의 의의 

·지구상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현상의 발견에 의해 새로운 과학적 지견을 창조한다. 

·우주환경에서 창제되는 신재료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이나 생활의 향상에 유용한 지상에서의 연구개발에 공헌

한다. 

·유인우주기술의 기반구축, 극한환경에서의 실험기술고도하에 의해 우주기술을 비롯한 광범위한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

한다. 

·우주환경과의 조화에 의한 인류의 우주장기체재 실현에 의해 인류의 생활영역을 확대한다. 

·인류공통의 프론티어이며, 관심의 대상인 우주환경의 이용에 의해, 활력있는 지구사회를 실현한다. 

2. 우주환경이용의 당면한 추진방안 

(1) 공모형 연구시스템의 정비 

우주환경이용이 간직하고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도출하여 뜻깊은 성과를 울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가 참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연구를 추진하고 

·산학관의 연구자와, 지금까지의 전문영역의 범위를 초월한 연구자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모에 의

해 우주환경이용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JEM 이용추진의 중핵을 담당하는 연구센터의 정비 

JEM 이용을 향한 우주환경이용의 효과적 연구추진을 위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우주개발사업단에 
아래의 기능을 가진 「연구센터」를 정비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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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환경이용 전체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연구의 추진 

·JEM 이용테마로서 선정된 연구를 제안자인 연구자와 협력하여 우주에서 실험하여, 성과를 얻기까지의 일련의 연구를 

실시 

(3) JEM테마의 모집, 선정에 대한 생각 

아래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유연하게 JEM 이용테마를 모집,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범용적, 공통적인 실험기기를 이용한 연구테마에 대해서는 우주에서의 실험실시 2년 정도 전에 테마를 모집, 선정한

다. 

·특별한 실험장치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등, 실험실시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연구테마에 대해서

는 우주에서의 실험실시 3∼6년전에 테마를 모집, 선정한다. 

본 보고서의 제언을 받아들여, 과학기술청에서는 보다 좋은 연구환경의 창조를 위해 구체적인 실시와 연결되도록 하려
고 한다. 우주환경 이용분야는 우주정거장시대를 맞이하여 우주실험기회의 비약적인 증대에 의해 더한층 확대되고 있
다. 앞으로서 우주환경이용활동에 의해 얻어지는 과학적 지견이나 성과가 21세기의 발전과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또 우주로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우주나 지구환경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나아가 지구사회전체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科學技術 Journal,'96. 9.) 

퍼스컴 사업에 실패한 유럽 

올리베티의 퍼스컴 사업정리와 베네디티 회장의 사임은 유럽의 국제 PC사업구축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유럽의 
PC산업은 소수의 틈새제품 메이커, 外資系 PC 메이커, 시스템통합전문메이커인 지멘스-닉스돌프 뿐이었다. 유럽이 
PC 사업 국제화에 실패한 것은 중앙처리장치와 OS 소프트웨어에서 미국의 아성에 눌린 기술력 부족과 더불어,짧아지
는 제품사이클에 대응할 수 없는 기업의 기술·설계진과 마케팅체제, 글로벌화에 소극적이고 사업전개를 국내시장이나 

지역시장에 한정한 점, 저가격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비용구조가 그 원인이다. 짧은 제품 사이클, 세계규모의 사업전개. 
저가격전략에 의한 대량판매는 성장산업에 공통되는 특징이다. PC 시장에서의 실패에서 무언가 배우지 않으면 유럽산
업의 미래는 없다. (Financial Times, '96. 9. 5.) 

미국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참가에 대하여: 미국공학아카데미 보고서로 보는 논점 

과거 약 20년 동안, 미국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참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외국
기업의 미국법인 설립 등에 의한 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공공부문에서는 대학, 정부연구기관
에 대한 자금제공 등에 의한 외국기업 참가의 증가와, 유학생·방문연구자의 증가, 국제공동연구의 활발화 등을 볼 수 있

다. 

미국내에는 이러한 경향이 국가의 기술기반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기술면에서의 해외의존을 강화시키며, 고용기회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서 이익 보다는 손실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미국사회전체의 풍조를 반영한 
의견은 아니지만, 높은 실업률 속에서의 고용확보에 대한 관심이나 공공연구부문에 있어서의 국민의 세금지출 등과 같
은 미국내의 문제를 배경으로 의회에서도 종종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초에는 정부연구기관이 외국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이 소
재하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국기업에게 개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법화 움직임도 나타난 바 있다. 또 금년 
초에는 의회상원 법무위원회에 제출된 이민에 관한 법안에서 고학위취득자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입국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우대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미국공학아카데미는 1964년에 미국과학아카데미헌
장을 근거로 설립된 우수한 공학자에 의한 민간의 비영리단체인데, 이번에「미국 연구개발에 대한 외국의 참가, 자산 또
는 부채?(Foreign Participation in U.S. Research and Development, Asset or Liabilit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회의 이해를 깊이하고, 보다 적절한 정책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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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의 미국에 있어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가에 대하여 미국의 경제나 안전보장의 면에서 조
사연구를 실시하여, 이러한 참가에 의한 미국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의 경제발전 공헌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있어 민간자금부문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가
와 공공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가의 각각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입법면을 포함하는 제언을 하고 있다. 대
학이나 정부연구기관에 있어서의 공공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가는, 외국기업의 자금제공에 의한 대학에 대
한 연구 참가 및 유학생, 방문연구자들의 교류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이 가진 의미에 대하여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1) 기술이나 노하우, 또 고용의 기회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기업이나 유학생, 방문
연구자등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이 잃는 것 보다도 많은가, (2) 미국에 참가하려는 기업의 국가는 (거꾸로) 
미국의 기업이 참가하려고 하는 경우의 억세스에 대하여 폐쇄적이지는 않는가, (3) 외국정부는 지구적 규모의 기초연구
에 관련되는 책무의 분담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유학생, Post Doc, 연구자와 장기방문연구자에 대하여 보고서는, 고도한 연구개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미
국에 대한 이익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먼저 미국과학심의회가 발표한 과학공학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학생이 미치
는 지적자산이나 대학원생, Post Doc의 연구활동이 미국의 기초연구기반에 공헌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3개월에서 1년간 정도의 단기방문연구자에 대해서는 미국의 受人機關에 공헌하기 보다도 출신국에 성과를 가지
고 돌아가는데 열심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고도한 기초과학연구체제를 유지하고 있
기 때문에 미국의 공공자금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외국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익을 받고 있는데 반해, 미
국이 외국의 공공자금에 의한 기초과학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다는 의견이 있다. 보고서는, 많은 미국의 일
반적으로 중요한 상대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본은(최근 커다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고,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문
제가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는 일본이 기초과학의 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學
術月報, '96.8.) 

영국의 LINK 프로그램 

1993년에 발표된 과학기술백서「우리들의 잠재능력의 실현」에서 영국의 과학기술은 國富의 창조와 생활의 질 향상
에 공헌해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는데, 영국의 대학연구도 서서히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에 연구자금을 배
분하는 Research Council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가 1995년 7월에 무역산업부로 통합된 것은 대학의 연구는 산업에 
공헌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108개 대학의 1993년 8월부터 1년 동안
의 收入중, 외부로부터의 연구자금(Research Council, 정부 각 부처로부터의 연구자금 포함)은 12억 6,700만 파운드
로 나타나 있다. 그 중 1억 2,500억 파운드는 산업계로부터의 자금으로, 전체의 약 10%(각 대학별로 보면 3~35%)를 
차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산업계로부터의 연구자금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무역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LINK Program」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목적: 대학, Research Council의 연구소 등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한

다. 

·형태: 대학, Research Council의 연구소 등(단독 또는 복수)과 민간기업(단독 또는 복수, 특히 중소기업의 참가가 장

려되고 있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며, LINK로부터의 지원금을 신청한다. 대학에서는 보통, Post Doc. 수준의 연구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자: 무역산업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문, Research Council이 자금을 제공한다. 단, 산업측이 LINK의 지원액과 동

액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액 및 기간: 분야마다 150만 파운드∼1,500만 파운드의 자금이 3∼8년 동안 지원된다. 

·분야: '96.5월 현재, 각 분야의 합계 650건이 지원되고 있으며, 800개 이상의 기업과 130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관리: 대학, 산업계의 대표와 더불어, 자금지원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선별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분야 

조정에 관한 조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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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LINK로부터 지원금을 얻을 때에는 미리 지적소유권 등의 연구성과가 어떻게 취급되는가를 당사자간에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는, 정부 등으로 부터의 지원금과 동액을 산업측에게 제공케 함으로써, 적은 자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대학에서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LINK 사무국이 지원분야을 결정한 후에 모집을 하
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도입하는가에 대하여 정부의 의향을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대학측에서 
보면, 고등교육재정심의회로부터의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귀중한 연구자금이 되고 있다. 한편, 대학이 자주적
으로 연구분야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구분야의 연구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學術月
報, '96.8.) 

일본신기술사업단, 뇌과학 등 4개 산학연계 프로젝트 발족 

일본 신기술사업단은 10월부터 뇌과학과 생명현상 등 4가지 연구프로젝트를 발족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기업이나 대학
의 기초연구를 강화하는「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으로, 21세기의 성장산업창출과 관련되는 독창적 기술을 산학연계
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기간은 5년이며, 1개 프로젝트당 총 약 20억 엔을 지원한다. 4개 연구프로젝트는 ⓛ學
習動態腦 ②光不齊反應 ③情報分子 ④細胞軸이다. 뇌의 구조에 있어서의 운동지령과 학습기능, 시각의 구조 등을 계산
이론으로 밝힌 후에, 학습로보트의 개발 등 다음 세기의 독창적 기술을 개발한다.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의 연구테마는 
전부 20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동 사업단에서는 5년동안에 연구를 종료시킨 프로젝트에 대신하여 매년 새로운 연구프
로젝트를 발족시키고 있다. 4가지의 연구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동태뇌 프로젝트 

뇌신경계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신경생리학, 신경해부학, 분자신경생물학, 알고리즘 등의 고도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
구로, 신경생리데이타의 해석이나 심리·행동을 실험하여 의식이나 사고와 같은 뇌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컴퓨터로 정보

처리하여 분석·해명한다. 뇌기능을 해명하는 차세기의 컴퓨터개발과 관련된다. 

(2) 광부제반응 프로젝트 

생명현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생체분자의 움직임을 해명하여, 의학·생리학·약학·생화학·농학 등 여러 가지 산업분야

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적 과학기술을 확립한다. 통상의 열반응에서는 합성이 곤란하고 특이한 골격을 가진 화합물
을 선택적으로 더불어 고효율로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다. 인간의 면역기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생리활성
물질의 발견 등, 화학업계의 발전에 반영시킨다. 

(3) 정보분자 프로젝트 

단백질이나 핵산 등의 생체분자를 분석·해명하여 DNA의 유전정보를 읽는다. 분자차원에서의 정보처리를 추진함으로

써 인간의 생명현상이나 세포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생체분자에 있어서의 정보처리기능을 물리적·화학

적·생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로, 의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세포축 프로젝트 

최신의 생물학적 기술을 구사하여 세포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변화를 알아낸다.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동물의 세포내

에 있는 小器官의 움직임을 조사하거나 세포형성의 異常을 해석한다. 이러한 실험에 의해, 보편적인 분자기구를 알아내
어 생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를 발견한다. 이로써 암세포의 발생원인을 해명하는 등 의학
의 진보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日本工業新聞, '96. 9. 20.) 

UNCTAD, '96년판 「무역개발보고서」발행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9월 17일, '96년판 「무역개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년의 보고에서는 세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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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역동향분석 외에, 「동아시아의 성공을 가능한가」라는 테마로 특별보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아시아의 성장패턴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의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지금까지의 발
전은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확대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이 특히 발전초기단계에서는 성
장에 크게 공헌하였다. 개발도상국에게 이러한 수출주도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로 많은 개도국에서는 수출진흥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이 동시에 경공업제품의 수출로 치달음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이 하락, 성장
에 대한 공헌도는 동아시아가 경험한 만큼 높지는 않다. 또 개도국의 대규모적인 수출공세는 선진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앞으로 10년동안에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출이 2배가 되면, 선진국(OECD 가맹국)에서의 고용은 12% 감
소한다」고 笠原重久 UNCTAD 경제 담당관은 말하였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에서의 보호주의의 대두가 우려되며, 개도
국에게도 수출시장의 축소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개도국에서는 수출제품의 다양화, 선진국측에서는 그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일본무역진흥회(JETRO)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같은 수출전략 보조기관을 
개도국에서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형 제품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시정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출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UNCTAD는 이러한 제안을 개도국에게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週刊東洋經濟, '96. 
9. 28.)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朴敬善> 

(Tel: 02-25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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